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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useful sugges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of SNS quality 

and the pressure which comes from SNS usage objectives on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Methods: We developed a SNS user’s discontinuance intention model in terms of SNS quality and pressure 

of SNS usage. Survey data of SNS users was analyzed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ypotheses. 

Results: We found that information qu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lowering the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founded that pressure of soci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Conclus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can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for theoretical, 

this study can suggest the insight on conceptualization of SNS fatigue in the further study. Regarding practical 

implication, service providers can make their service strategies based on understanding ou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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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불리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최근의 대표적인 정보 기술 환경의 특징

이 되고 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

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예: 싸이월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링크드인, 구글플러스 등)와 소셜 블로그(예: 

LiveJournal), 마이크로블로그(예: 트위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수천만 명에서 많게는 페이스북의 

경우 12억 명 이상의 유효 사용자들(active users)을 확보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기업들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Divol et al. 2012). 예를 들어, Heinz의 경우 신상품이 슈퍼마켓에 

진열되기 전에는 소비자는 오직 Heinz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Newman, 2011). 

2010년 Interbrand 100대 글로벌 브랜드에 포함된 77개 소비재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고객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하나의 브랜드 페이지 당 친구(friends 혹은 

fans)의 수가 평균 37만명에 달하고 있다(Chapman, 2011). 소셜 미디어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업의 비중이 2012년 18%에서 2015년에는 63%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iron et al. 2012). 따라서 소셜 

미디어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소셜 미디어의 효과적 활용은 정보시스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Kane et al., 2014).

McKinsey는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조직 내부 혹은 외부와의 보다 효율적인 커뮤

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소셜 미디어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Chui et al., 2012). 이러한 성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기업은 기존에 형성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 사

용자들과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소셜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여(예: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여기에 사용자들을 참여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고객 참여를 유도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고객 참여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고 고객 간 정보 

전달과 설득을 통하여 구매를 증대시키고 개별 고객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Goh et al., 2013). 

그런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와 영향의 확산, 사업성과의 향상은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소셜미

디어 활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많은 사용자들이 일상적인 소셜 미디어의 이

용에서 느끼는 피로(fatigue) 즉, 소셜 미디어 피로가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Techopedia.com, 2013). 특

히, 미국, 싱가포르, 중국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는 소셜 미디어 피로의 여러 양상들을 

보여준다(JWT. 2012). 68%의 응답자는 친구의 사진이나 게시물에 '좋아요'를 의무적으로 눌러야 한다고 느끼며,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46%). 응답자의 50% 이상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지속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가 이들 생활에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2%).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피로감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인한 선행 

변수들(프라이버시 침해, 업무 방해, 과도한 사용 몰입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소셜미디어 이용 목적이나 동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규정하고 

SNS 이용 목적 및 동기의 관점에서 SNS 이용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SNS 품질 관련 변수들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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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SNS 품질

SNS 품질 특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사용자들의 인지 요인에 관한 연구

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시초 연구로는 Davis(1989)의 기술수용 모형(TAM)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한 기술수용확장 

모형(Venkatesh and Davis, 2000)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DeLone and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 

모형을 들 수 있다.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 모델(DeLone and McLean, 1992)에서는 시스템 성공을 위한 주요 6가지

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6가지의 지표로는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시스템 이용(System use or Use),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개인적 영향(Individual impact), 조직적 영향

(Organizational impact)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시스템 이용 및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개인 및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DeLone and McLean(2003)은 다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컴퓨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된 정보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보 시스템 담당 조직

이 정보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상황 하에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을 포함시켜 시스템 이용과 사용자 

만족이 개인 및 조직 영향의 순효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품질을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로 구분하여 이들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SNS 이용 목적 및 부담감

Kaplan and Haenlein(2010)는 소셜 미디어를 "웹 2.0의 이데올로기적 및 기술적 토대에 근거하고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generated content)의 생산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으로 정의

한다. 이러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정의할 경우 각 유형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

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보다 좁은 범위로 정의한다. 소셜 미디어의 핵심적 특성은 개인 간, 커뮤니티 

간, 혹은 개인-커뮤니티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Kietzmann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본 연구의 연구 범위로 규정하였다.

SNS를 이용하는 목적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지인들과의 인맥관리와 관계 형성, 자기 표현, 정보 

공유 및 탐색, 여가 활용 등으로 상당히 다양한데(Noh, 2016), 이들을 공통점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결국 

인맥 관계의 구축과 발전, 자기 표현(self-presentation), 정보 탐색 등 세 가지의 주요 목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Lampe et al., 2012; Nadkarni and Hofmann 2012).

첫째, 인맥 관계를 구축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동기가 됨은 명확하다. 블로

그 또한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왔다(Gaudeul and Peroni, 2010).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을 쓰는 

주된 이유 중 한 가지는 독자들을 얻거나 기존의 독자 친구들을 유지하는 것이다(Gaudeul and Peroni, 2010). 

Ellison et al.(2007)은 소셜 미디어가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강화와 '그냥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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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맥 관리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

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도 증가함이 사실이다. 지인의 SNS 게시 글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

거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좋아요’ 등을 클릭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들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 및 수고를 필요로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 표현은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의 한 유형으로, 자신의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 능력, 행

동, 가치 등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에 관한 실증 연구 

검토를 통해, Nadkarni and Hofmann(2012)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소셜 미디어 사용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자기 표현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Leary, 1996),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

술적 특성들은 다양한 자기 표현 전략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사용자 프로파일에 포함된 자신에 대한 설명과 

사진(자기 기술 및 외모 표현 전략),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의 게시(태도 기술 및 감정 표현 전략), 친구 목록(사회적 

관계 표현 전략) 등이 일부 예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실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

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과장해서 상황

을 연출하거나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도 게시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새로운 유형의 정보 원천 및 정보 탐색 수단으로 이용한다. 블로그는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의 잠재적인 대체재로 자리 잡고 있다(Wattal et al., 2010).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 

니즈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색 엔진과 같은 기존의 

정보 채널보다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Lampe et al., 2012). 이들은 정보 획득을 위하

여,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강한 연결(strong ties) 관계에 있는 지인들뿐 아니라(Aral and Walker, 2011) 약

한 연결(weak ties) 관계의 지인들도 활용한다(Vitak and Ellison, 2013). 블로그 검색 엔진(예: Google Blog 

Search)이나 소셜 검색 엔진(예: Facebook Graph Search), RSS Feed나 Tagging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능들은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 탐색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 상에서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정보의 

과부하 현상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들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또한 상당한 양의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생활과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Park and Kim, 

2016). 

피로(fatigue)는 의학, 심리학, 그리고 경영학의 조직 이론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피로 개념은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도 포함한다(Fisk et al., 1994; Smets et al., 1995). 일반적으로 피로는 동기

(motivation)와 활동(activity)의 저하를 유발하며(Smets et al., 1995), 따라서 과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를 손상시

킨다(Craig et al., 2006). 피로는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예: 상황적 특수성), 자신의 피

로 상태에 대한 평가(예: 정신적 피로, 신체적 피로, 전반적 피로), 혹은 피로를 느낄 때 발생하는 결과 변수(예: 동기 

저하, 활동의 감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지만, 피로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 관점은 자원 관점(resource 

view)으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자원이 고갈될 때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다(Sonnentag and Zijlstra, 2006).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피로의 개념을 “소셜 미디어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어 지속적
이고 쉽게 재발하는, 지치고 각성이 감소된 사용자들의 정신적 상태”로 정의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은 주로 정신적 
활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본 정의는 피로의 정신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피로는 소셜 미디어를 오랫
동안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흥미의 감소와 같은 단기적인 태도와는 다르며, 소셜 미디어 사용에서 유발된 장기적인 
태도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장기적 사용으로 인한 피로를 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 SNS 이용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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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의 범위를 가장 대표적인 SNS로 한정하여 SNS 이용 중단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변수로 SNS의 품질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으로는 인맥 관리, 자기 표

현, 정보 탐색 및 공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SNS 품질에는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제시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SNS 품질과 SNS 이용 중단 의도

DeLone and McLean(1992)이 제시한 정보시스템의 품질은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로 구분되며 이들은 정보시

스템의 사용자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품질’로 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이들의 일정 수준 충족이 없는 정보시스템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품질을 나타낸다(DeLone and McLean, 2003). 최근
의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품질은 주로 웹사이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의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Molla and Licker, 2001). 

결국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들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Kim 
and Kim, 2013), 정보시스템 상에서 이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스템 이용자의 사용 정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DeLone and McLean, 2003).

이상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SNS 품질과 SNS 이용 중단 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SNS 시스템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SNS 이용 중단 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H2 : SNS 정보 품질수준이 높을수록 SNS 이용 중단 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344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6, No.2: 339-350, June 2018

3.2.2. SNS 이용 목적과 SNS 이용 중단 의도

SNS 이용자가 인지하는 인맥 관리상에서의 부담감은 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 등에 관한 개념으로 지인들과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등을 말한다. 특히 지인들의 게시 글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여러 메시지 

읽기, 정기적인 연락 등은 SNS 이용자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SNS 이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on and Kim, 2016). 자기 표현과 관련해서는 타인에게 본인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정보나 특정 상

황에 대한 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부담

감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지인의 행복한 일상이나 경험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할 수도 있다. 

결국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결국 타인과 상향 및 유사비교를 함으로써 SNS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Son and Kim, 2016). 또한 SNS 이용 중 발생하는 정보과잉 현상은 이용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본인의 통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때 인식하는 부담감을 가리킨다. 이는 최근 텍스트뿐만 아

니라 이미지나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링크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Park and Kim, 2016). 결국 이러한 경험은 SNS 이용 관련 행위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할 것이며 SNS 이용 중단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NS 이용 목적과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인맥 관리에 따른 부담을 느낄수록 SNS 이용 중단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H4 : 자기 표현에 따른 부담을 느낄수록 SNS 이용 중단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H5 : 정보 탐색 및 공유에 따른 부담을 느낄수록 SNS 이용 중단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SNS 품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시스

템 품질의 경우는 Seddon and Kiew(1996)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스템 이용상의 용이성 및 편의성 등의 3개 항목으

로 측정하였으며 정보 품질과 관련해서는 Rai et al.(2002)의 연구에서 이용한 정보의 충분성과 정확성 등의 3개 항

목을 사용하였다. 

3.3.2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

SNS 이용 동기 및 목적에 따른 부담감 측정을 위해 Park and Kim(2016) 등을 바탕으로 인맥 관리에 따르는 부담

감은 새로운 친구와의 연락에 대한 부담, 기존 지인들과의 정기적 연락에 대한 부담, 댓글 및 응대에 따른 부담감 

등을 이용했으며 자기 표현의 경우는 나의 최근 상황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 내 감정이나 의견 표현 등에 대한 부담, 

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부담 등(Noh, 2015; Leary, 1996)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보 탐색 및 공유에 대해서는 

게시된 정보를 읽고 보는데 대한 부담,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대한 부담, 링크된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한 부담 등을 

측정하였다.

3.3.3 SNS 이용 중단 의도

SNS 이용 중단 의도로는 Park and Kim(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향후 SNS 이용을 중단하려는 향후 의지 정도, 

SNS 지속 이용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 정도, SNS 이용을 일정 시간 동안 중지하려는 의지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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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 분석을 위해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237명의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답변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

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129명(54.4%), 여성이 108명(4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

는 30대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대(37.6%), 40대(13.1%) 순으로 나타나 20대와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사대상자가 젊은 층이 많다보니 무직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학생(13.9%), 사무직(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29 54.4

Female 108 45.6

Total 237 100

Age

10 age 4 1.7

20 age 89 37.6

30 age 106 44.7

40 age 31 13.1

Above 50 age 7 3.0

Total 237 100

Job

Student 33 13.9

Public Official 22 9.3

Self-employed 12 5.1

Office Worker 28 11.8

Unemployed 142 59.9

Total 237 10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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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Survey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Cronbach 

alpha

System Quality

Easy of use -.040 .002 -.090 .837 .157

.846Difficulty of use -.141 .003 -.206 .869 .038

Convenience of use -.024 -.150 -.173 .832 .182

Information Quality

Sufficiency of information -.092 -.332 -.281 .191 .747

.863Accuracy of information -.111 -.177 -.320 .107 .803

Timeliness of information -.098 -.356 -.249 .214 .733

Pressure of Social 

Networking

New relationship .074 .321 .824 -.164 -.254

.913Existing relationship .098 .191 .843 -.206 -.280

Reply culture .008 .252 .780 -.242 -.301

Pressure of 

Self-expression

Update of my situation .915 .075 .104 -.058 -.042

.910Expression of emotion .905 .123 .047 -.054 -.091

Expression of individuality .913 .066 -.003 -.085 -.094

Pressure of 

Information 

Processing

Learning of posted info. .142 .879 .193 -.063 -.193

.880Searching new information .053 .863 .234 .038 -.202

Sharing linked information .121 .736 .231 -.125 -.327

4.2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통한 크론바하 알파값을 측정하였다.

측정항목 모두 0.8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내적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개념 타당성 평가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멕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은 전체 변동의 81.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7

을 상회하고 있어 일반적인 요인 적재량 기준인 0.5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변수들의 타당성 역시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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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urvey items Factor loadings Cronbach alpha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Discontinuance intention in the future .875

.854Rejection to continuous use .898

Intention to pause using SNS .868

Table 3.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s(Dependent variable)

4.3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우선 설

문 답변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지정해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가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는 정보품질(p < .01)

과 인맥관리에 대한 부담감(p < .01), 정보 공유 및 탐색에 대한 부담감(p < .01)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H2와 H3, H5는 채택되었다. 반면 시스템 품질과 자기표현에 대한 부담감

은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H1과 H4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3.089 .774 　 3.991 .000

Control 

variables

Sex .089 .124 .038 .714 .476

Age -.055 .079 -.038 -.691 .490

Job -.030 .042 -.038 -.701 .484

System quality -.055 .057 -.058 -.965 .335

Information quality -.241 .082 -.233*** -2.917 .004

Pressure of social networking .208 .078 .205*** 2.664 .008

Pressure of Self-expression .123 .052 .129 2.360 .019

Pressure of Information 

Processing
.205 .077 .188*** 2.665 .008

Adjusted R2 = .362 (Dependent variable: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주 : * p < .10, ** p < .05, *** p < .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가설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Figur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SNS를 통해 얻는 정보의 품질이 높을수록 이용자들의 

SNS 이용 중단 의향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인들과의 인맥 관리를 위한 부담감과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

하기 위한 부담감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SNS 이용 중단 의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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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Analysis

5. 결  론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이용 목적의 관점에서 SNS 품질 특성과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SNS 이용 목적 중 자기표현을 제외한 인맥관리 및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은 SNS 이용 중단 의도를 높여주며 SNS 품질의 특성 중 정보의 품질은 SNS 이용 중단 의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두 측면의 변수들의 효과가 상쇄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SNS의 정보 제공 역할 비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SNS의 주기능은 지

인들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들의 주요 정보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많은 SNS 

이용자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의 사이트 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

를 얻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장에서는 SNS

를 통해 전달되거나 생성되는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판단된다. 

둘째, SNS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은 또한 SNS 이용의 부담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어쩌면 SNS를 사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SNS를 활용한 수익 제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자들의 SNS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

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된다. 결국 SNS를 이용할수록 늘어나는 부담감으로 인해 SNS 이용 중단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맥 관리나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어

떻게 해야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SNS를 이용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SNS의 시스템 품질 및 SNS 이용자의 자기표현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서 시스템 품질과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따른 부담감은 SNS 이용 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시스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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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우는 타 경쟁사의 시스템 품질과 차별화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타사에 

비해 시스템 품질이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는 이용자의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자기표현에 대

한 부담감이 SNS 이용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은 그만큼 이용자들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 관리가 

SNS 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향후 서비스 제공 전략의 주요점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NS 피로감(Fatigue)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SNS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감을 통해 SNS 이용 중단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SNS 피로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SNS 피로감의 차원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에 충분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서 느끼게 되는 피로감의 차원을 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피로를 구성하는 차

원들과 그 척도들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SNS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대

한 이론적인 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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